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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8th edition」

➢ 『우먼 인 더 보드룸: 글로벌 관점』 제8판 보고서는 ‘23년 3월, 50개국 18,000개 이상 기업,

206,000개 이상 이사직 데이터를 분석하여 글로벌 이사회의 여성비율과 성 다양성 관련

정치·사회·법적동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함

➢ 글로벌 50개국 이사회 성평등(Gender Parity)* 현황

*남녀평등을지수로나타내는용어로남녀동수를뜻함

• ‘23년 글로벌 이사회 내 여성비율은 작년 대비 3% 증가에 그친 23.3%에 불과하며, 성평등

노력은 진전되었으나 더 큰 추진력 없이는 2038년 내 성평등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3년 글로벌 여성 이사회 의장 비율은 8.4%, 여성 CEO 비율은 6%에 불과하여 현 속도라면

이사회 의장 및 CEO 직책의 성평등은 각각 2073년, 2111년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이사회 성평등(Gender Parity) 현황

• ‘23년 이사회여성비율은약9%로 ’21년 대비2배 이상 증가했으나50개국 중 최하위5개국에속함

•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국내 상장사는 이사회를 단일 성별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향후

한국에서도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이사회 다양성 확대를 통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이사회 효과성과 회계투명성 제고가 기대됨

➢ 주요 서베이 결과 비교 (글로벌 VS 한국)

• 이사회 & 최고경영진 내 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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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50개국의 총 18,085개사를 분석하였으며, 이사회 내 여성이사 수는 18,532명임

2) 총 461개사를 분석하였으며, 이사회 내 여성이사 수는 253명임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4/women-in-the-boardroom-8th-edition.pdf


➢ 주요 서베이 결과 비교 (글로벌 VS 한국) (계속)

• 이사회 & 최고 경영진 내 여성 비율

• 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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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여성 비율

2023 2021 2018 2023 20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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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8th edition」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4/women-in-the-boardroom-8th-edi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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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내부감사인협회(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 이하 ‘IIA‘)는 ‘24년 1월 9일 개정된

국제내부감사표준을 발표함

•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국제내부감사표준은 1년간의 전환기간 동안 사용이 승인된 상태로

유지되며, 2025년 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므로 조기도입을 권장함

• 새로운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내부감사 기능의 기준을 높이고 내부감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며, IIA는 본 표준 발표의 일환으로 ‘글로벌 내부감사

표준에 대한 표준 설정 및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함

1. 원칙에 기반한 15개의 기본원칙 및 5개 영역으로 구성

• 효과적인 내부감사를 위한 15개 지침 원칙과 5개 영역의 원칙 기반의 구조로 구성되며 각
원칙은 필수요건을 포함하는 표준으로 뒷받침되고 각 표준은 이행시 고려사항과 준수 증거의
예시를 통해 뒷받침 되며 고려사항과 예시는 단순 체크리스트로 간주되어서는 안됨

2. 영역Ⅲ: 내부감사인이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더 나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내부감사에 필수적인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의 활동(“필수조건“)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의견 불일치의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용어가 포함됨

• 표준 6.3에서는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 지원은 내부감사 기능을 지지하고 조직 전체에서 해당
기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중요성을 강조함

3. 내부감사 전략 개발: 표준 9.2 내부감사 개발 전략

• 최고내부감사책임자(CAE)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성공을 지원하고 이사회, 고위경영진 및
기타 주요 이해 관계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내부감사 기능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함

• 내부감사 전략에는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비전, 전략적 목표 및 지원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야
하며, CAE는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과 함께 내부감사 전략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4. 표준 8.4 외부 품질평가(EAQ) 추가 요구 사항

• EAQ 수행팀 구성원 중 최소 1명이 유효한 CIA(Certified Internal Auditor)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신규
요건이 포함됨

5. 표준 10.3 기술자원 내부감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

• CAE는 내부감사 기능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새로운 기술 구현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기술적 제한이
내부감사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함

6. 표준 14.3 내부감사 결과 평가 및 표준 14.5 결론은 결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CAE는 개별 감사 결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사 결론을 제시하는 방법론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CAE가 내부감사 보고를 조직 내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판단으로 인정하는 것임

7. 표준은 내부감사 및 자문서비스 수행에 모두 적용

• 자문 서비스 수행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역 V’에 내부감사 서비스
수행의 개별 표준 내에 언어가 포함하고 자문 서비스의 성격과 목표가 다양하여 이러한 유형의
업무를 실행하는 데 추가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공함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center-for-board-effectiveness/us-cbe-audit-committee-brief-february-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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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은 거버넌스가 더욱 흥미로워질 시기로 전망되는데, 이는 현재 전세계가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 변동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문제와 맞서고 있으며 기술 및 기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발전은 계속해서 수많은 새로운 기회와 위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임

➢ 주목할 위험과 기회

구분 내용

지정학적 격변과
경제적 불확실성

•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자본흐름과 해외투자에 영향을 미침

• 이는 장기 과제인 기후변화와도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거시적 리스크가 다양한
시기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은 수익률이 낮은 사업을 매각·구조조정,
인력감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규제조사 및 집행
• 규정 변경 및 컴플라이언스 보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은 효과적인

이사회 감독의 기초임

사이버보안

• 사이버보안 감독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최우선 순위로 지목한 안건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법인의 사이버보안 위험 프로세스와 세부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함

생성형 인공지능
(Gen AI)

• 기업의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버넌스 프로세스, 규정,
기준을 적절히 조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이사회의 지속적인 과제임

데이터 변환
• 운영개선부터 고객확보전략까지, 기업들은 오랫동안 ‘빅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해 왔으며 ’24년 이후에는 빅데이터가 Gen AI와 같은 신흥기술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더 많은 기업이 기술과 데이터 사용을 통합할 것임

주요 내용

• 이사회가 보고받는 정보의 품질 및 적시성 향상

• 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 아젠다를 재구성

• 개별이사 평가를 포함하여 보다 엄격한 이사회 및 위원회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권고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 수행

• 이사회의 대규모 이사 승계계획 전략의 일환으로 Gen AI 및 이와 유사한 신흥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 신임 이사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이사 온보딩(onboarding) 제공

• 이사가 의미 있는 질문을 제기 및 준비할 수 있도록 회사 비즈니스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

➢ 이사회 효과성을 위한 전략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center-for-board-effectiveness/us-jan-otba--fy24.pdf


➢ 금융감독원은 ’23년 중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 전수를 대상으로 일반주주들의 권익보호

현황을 점검한 결과, 분할을 반대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으며 분할신설회사

상장시에는 다양한 투자자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의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남

➢ 강화된 공시서식에 따라 물적분할의 목적 및 기대 효과, 구조개편 계획 등 공시 현황도 개선되었으나,

공시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됨

➢ 물적분할 및 투자자보호 제도 개요

➢ 제도 현황 점검결과 확인된 물적분할 공시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미흡 사례는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자회사의 구조개편계획 변경시 정정공시, 주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분할 일정 수립 등을

기업에 유의토록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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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존속회사(母)가 분할된
신설회사(子)의 주식을 100% 취득

- 일반주주는 존속회사(母)를 통해 신설회사(子)를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

• 일반주주 권익제고 방안으로 ① 공시 강화(’22.10월), ② 주식매수청구권
도입(’22.12월), ③ 상장심사 강화(’22.9월) 제도 시행

• ‘23년중 상장사의 물적분할 추진건수는 19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6건
감소 (△45.7%)

• 회사는 강화된 공시서식에서 요구하는 물적분할 관련 구조개편 계획·검토
내용·주주보호방안 등의 항목을 누락 없이 공시

• 다만 분할의 목적·효과 등 기재시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였고, 

구조개편계획변경 시에도 정정공시를 하지 않은 등 일부 미흡 사례 확인

•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의결된 13사가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였고 총발행주식 대비 평균 0.9%의 매수청구권 행사

• 1사는 주주의 대규모 청구권 행사로 분할을 철회하는 등 회사가 충분한
공시를 통해 주주와 소통할 유인 확대

• 다만 분할 관련 주주확정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일 이전으로 정하여 일부
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제한된 사례 확인

•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에 대한 거래소 심사 강화

• ‘23년 중 상장한 1사는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기주식
매입·소각, 현금배당 등 자회사 상장시 다양한 주주보호방안 마련

➢ 투자자보호 제도 현황 점검결과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5bf9c1ab86a744c6b30021bd63c72cc5&fileSn=2&bbsId=


➢ 3월 5일, 금융위원회는 기업합병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 주요 내용

1.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

• 합병에 관한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주주가 이를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시행령 개정안은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합병가액·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이사의
합병 반대 사유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이 포함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함

• 규정 개정안은 이사회 의견서를 당해 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에 추가 공시토록
규정하여 합병 과정의 이사회 책임성 강화 및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외부 평가제도 개선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시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외부평가가 가능토록 외부평가기관의 행위규율을 마련함

•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외부평가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규정 개정안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이 위임한 외부평가기관 품질관리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였으며 합병 업무수행시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이해상충가능성 검토와 기피 의무에 관한 사항,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함

• 규정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산정과 평가업무의 동시수행을 금지하고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함

• 시행령 개정안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위원회 의결 또는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외부평가기관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환경을 제공하여 공정한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고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하여 타당성을 확보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과 대조됨

• 개정안은 합병에 대한 공시 강화,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전제로, 비계열사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다운로드

QR 코드

8

➢ 금융위는 금번 개정안은 경제 금융단체, 외부평가기관, 금감원 거래소 등 유관 기관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기업합병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868572a045b445bf88dd81b7c64c855f&fileSn=1&bbsId=


➢ 2월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함

➢ 주요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1.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상장기업이 이사회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공시 하도록 안내함

- 이사회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관리의 최고결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

- 기업 지배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기업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평가해야
하며, ①현황진단 → ②목표설정 → ③계획수립 → ④이행평가·소통을 기재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및 투자자 소통 노력 추가
기재하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24년 상반기) 확정 후, 하반기부터 자율공시

-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강구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2.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투자판단 지원

• 지속적 수익 창출 및 주주환원 통한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목표

•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토록 지침화,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시행·소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투자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 및
참여 독려를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함1)

 7개의 원칙 중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는 내용을 추가함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참여 공표 후 원칙들을 이행해야 하며, 모든 세부원칙의
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원칙을 이행하지 않을 시 사유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ComplyorExplain)

*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기관투자자 등의 이해를 돕고 실제 이행에 유용한 지침·사례 제공
목적으로 한국ESG 기준원이 ’17년 6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발간

➢ 금융위원회는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91) 금융위원회,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024.3.14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1780&fileTy=ATTACH&fileNo=1


➢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16건을

조치하였으며, 전년 대비 28건(31.8%)이 증가하였음

• 정기공시 27건, 발행공시 14건, 주요사항공시 4건, 기타공시 71건으로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가 조치를 받은 바, 공시역량이 부족한 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가 다수이며, 과징금 중심으로

중조치가부과(14건)되었고,비상장법인의경미한위반의다수 발생으로경조치비중(87.9%)이 높음

• 이는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속 조치한

것에 기인함

➢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조치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조치사례, 유의점 등을 안내·교육할 예정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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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소액증권 관련 공시 위반

회사
• 발행인은 발행조건, 재무상태 등을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으나, 공시전담 인력·조직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바, 사전 공시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

투자자 •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매년 말 게재된 결산자료를 통해 발행인의 경영상태 확인 필요

2. 외부 평가제도 개선

회사
• 현행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공모 해당 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투자조합에 청약 권유 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명부 등을 조합에 요구하여 확인할 필요

투자자 • 투자회사의증권신고서가제출되지않은경우중요투자정보가제공되지않음에유의필요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회사
• 전환사채 발행 시 사채인수인에게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투자판단시 중요사항임에도

주요사항보고서에 미기재 할 경우, 발행회사가 담보제공 없이 회사의 신용만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어 충분히 공시할 필요

투자자
• 전환사채 발행결정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되고 있는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통해 담보 유무 등 확인 필요

4.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회사
• 비상장법인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 별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

투자자
•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미제출하는 경우 향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 있음에 유의 필요

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6e3d7f2e57084fc2b93d366dea1215e8&fileSn=2&bbsId=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23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4.4.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함

➢ 중점점검사항

다운로드

QR 코드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

- ① 요약(연결)재무정보, ②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③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④ 재고자산 현황, ⑤ 수주계약 현황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내부회계관리제도현황등을파악하여제도가안정운영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함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 회계감사 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 상 중요 정보가 사업보고서에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 ①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② 감사보수 및 시간 등, ③ 내부감사기구·
감사인 간 논의내용, ④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⑤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 직접금융 자금(주식, 주식연계채권(CB·BW·EB), 회사채 발행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임

- ① 공·사모 자금 사용내역, ②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사유, 
③ 미사용자금운용내역 등 기재내용 점검

• 합병등의 사후정보

- 최근 스팩을 통한 상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합병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은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임

- ①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② 실제치의 차이, ③ 차이발생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실적 사후정보를 점검

➢ 금융감독원은 올해 4~5월 중 ’23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5~6월 중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 자진정정토록 안내하되, 부실기재가 심각한 회사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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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5031f1a0e1ce4d1b94d159877b0fb8c0&fileSn=2&bbsId=


➢ 2월 16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법인의 ‘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함

• ’20년 이후 보고서 점검결과 공시오류가 빈번한 사항, 금융당국의 적극 추진정책,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이드라인최근 개정사항을위주로중점점검사항을 선정하고점검할예정임

➢ 중점점검사항은 핵심지표 8개, 세부원칙 7개 등 총 15개 항목이 선정되었으며, 상장법인이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세부원칙 관련사항은 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내용 충실도) 준수에 대한 판단근거, 미준수시

그 사유와 향후계획 등을 충분히 기재하였는지(설명 충실도) 면밀하게 살필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 정관 개정 및 실제 현금배당시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관련 기재 여부

•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유·향후계획 (이하 사유 등)

• 단순 현황 뿐 아니라 임원 참석여부 등 적극적인 소통노력 기재 여부

• 소액주주 등과의 구체적인 소통내용 및 회사측 피드백 기재 여부

• 소액주주 등과의 소통 부족 시 사유 등 기재여부

•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채권 등 발행목적, 규모, 전환 조건 refixing 등 기재 여부

•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기재 여부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정책의 명문화 여부, 그
세부 내용 및 실제 운영현황 기재 여부

• 기업가치 훼손 등 판단기준, 판단 주체 및 절차 등 명문화된 정책 유무 및
세부내용 기재 여부

•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임원선임 현황 및 해당 임원이 기업가치 훼손 등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한 기재 여부

• 개별이사의 성과평과와 연계된 보수정책의 수립여부 및 주요 내용,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 및 접근방법의 기재 여부

•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세부내용, 남용방지대책 기재 여부

• 성과평과와 연계된 보수정책이 없는 경우 사유 등 기재 여부

내부감사부서 • 내부감사부서(지원조직) 설치 현황, 독립성 확보 관련 기재 여부

➢ 보고서 제출 마감(‘24.5.31) 이후 신속 점검하여 올해 8월까지 정정공시 등 사후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중점점검사항별 작성기준 등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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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rx.co.kr/contents/OPN/05/05000000/OPN05000000.jsp#fe3647848b826aa1ddee224c4b5526f4=1&view=2024021602


• “상장사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증선위, 검찰 고발 조치 [뉴시스] 

• 준법감시 인력 늘려도 금융사고 줄지 않았다 [헤럴드경제]

•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KBS 뉴스]

• 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취급 실태 조사중…내부통제 강화할 것“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 은행권 잠재 부실 대응 강화…자본확충 지배구조 개선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 “자산운용사, 주총 의결권 행사 충실해야…미흡할 시 사례 공개“ [뉴스1]

• 당국 제동에 물적분할 46% 급감···금감원 내달 공시 추가 개정 [서울경제]

• 금융당국, 기업 합병시 ‘이사회 의견서＇의무 공시 [아주경제]

• 가치 높인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조선일보] 

•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16건…전년 대비 28건 증가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발표 [이코노믹리뷰]

• 금감원 ‘증권·운용사 연계형 불법행위‘ 올해 집중점검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장 “공매도 전산화 방안 이르면 내달 발표” [연합뉴스 TV]

• “주총시즌 끝나면 RFP 쏟아진다”…대기업 출발 신호 기다리는 M&A 시장 [인베스트 조선] 

• 게임사에 부는 ‘M&A 인재 영입‘ 열풍 [서울경제]

• 유통 빅4 ‘M&A 웃돈’ 부메랑 됐다 [한국경제]

• M&A 한파 끝났나…”지난해보다 50% 증가“ [SBS Biz]

• 지난해 국내기업 M&A 55조원…대기업 건수 1위 SK [연합뉴스TV]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여파…지난해 배터리 분야 M&A 활발 [경향신문]

• 최대실적 행진, 몸값 높아진 보험사…M&A 큰장 열린다 [머니투데이]

• 글로벌 고금리에 M&A시장 ‘뚝‘…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인수·합병 73% 증가 [데일리안]

• 계열사간 합병 투명성·공정성 확보…”이사회 공시·외부기관 평가” [한국경제]

• 내달부터4월까지노조 회계 공시…”투명성↑세액공제혜택도“ [머니투데이]

• 코빗, 임직원대상 ‘자금세탁방지‘교육실시…”거래소운영 투명성 제고“ [디지털데일리]

• “정책자금투명사용사전 검증“…중진공, 새 시스템도입 [뉴시스]

• 동원산업, 투명한공시 정보 인정받아 ‘2023 유가증권시장공시우수법인‘ 선정 [소셜밸류]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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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간 합병 투명성·공정성 확보…”이사회 공시·외부기관 평가” [한국경제]

• 내달부터4월까지노조 회계 공시…”투명성↑세액공제혜택도“ [머니투데이]

• 코빗, 임직원대상 ‘자금세탁방지‘교육실시…”거래소운영 투명성 제고“ [디지털데일리]

• “정책자금투명사용사전 검증“…중진공, 새 시스템도입 [뉴시스]

• 동원산업, 투명한공시 정보 인정받아 ‘2023 유가증권시장공시우수법인‘ 선정 [소셜밸류] 

• “상장사 대표가 미공개 정보 이용”…증선위, 검찰 고발 조치 [뉴시스] 

• 준법감시 인력 늘려도 금융사고 줄지 않았다 [헤럴드경제]

•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범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KBS 뉴스]

• 금감원 “은행 가상계좌 취급 실태 조사중…내부통제 강화할 것“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 은행권 잠재 부실 대응 강화…자본확충 지배구조 개선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 “자산운용사, 주총 의결권 행사 충실해야…미흡할 시 사례 공개“ [뉴스1]

• 당국 제동에 물적분할 46% 급감···금감원 내달 공시 추가 개정 [서울경제]

• 금융당국, 기업 합병시 ‘이사회 의견서’ 의무 공시 [아주경제]

• 가치 높인 기업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조선일보] 

•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16건…전년 대비 28건 증가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4개 발표 [이코노믹리뷰]

• 금감원 ‘증권·운용사 연계형 불법행위‘ 올해 집중점검 [연합인포맥스] 

• 금감원장 “공매도 전산화 방안 이르면 내달 발표” [연합뉴스 TV]

• “주총시즌 끝나면 RFP 쏟아진다”…대기업 출발 신호 기다리는 M&A 시장 [인베스트 조선] 

• 게임사에 부는 ‘M&A 인재 영입‘ 열풍 [서울경제]

• 유통 빅4 ‘M&A 웃돈’ 부메랑 됐다 [한국경제]

• M&A 한파 끝났나…”지난해보다 50% 증가“ [SBS Biz]

• 지난해 국내기업 M&A 55조원…대기업 건수 1위 SK [연합뉴스TV]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여파…지난해 배터리 분야 M&A 활발 [경향신문]

• 최대실적 행진, 몸값 높아진 보험사…M&A 큰장 열린다 [머니투데이]

• 글로벌 고금리에 M&A시장 ‘뚝‘…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인수·합병 73% 증가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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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승계 중심 한국기업 특성 반영해 지배구조 평가 개선 [한국경제]

• 삼성전자, 국내 200대 기업 중 ‘ESG 종합평가’ 1위 [IT 조선]

• 이복현 “주주환원율 29% 불과…글로벌 기준 지배구조 정착에 노력“ [글로벌경제신문]

• 英 헤지펀드 “韓 지배구조 개혁 없인 일본식 밸류업 효과 없어“ [연합뉴스]

• 하나금융, 이사회 전면 개편…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한걸음 [뉴스1]

• 장인화의 포스코 그룹 첫 발은…‘전문성 중용+지배구조 개혁‘ [뉴스핌]

• 카카오뱅크, MSCI ESG 평가서 ‘AA’ 획득…두 단계 등급 상향 [이코노미스트]

• 주총 앞둔 한국앤컴퍼니, 투자자 설명회서 ‘지배구조 개선‘ 약속 [뉴스웨이]

• 지배구조 개선·주주환원 확대 관전 포인트…주총 시즌 맞은 금융지주들 고심 [데일리한국]

• 효성그룹 형제경영 체제로 지배구조 재편 [중소기업신문]

• 현대글로비스·기아, 최현만 전 회장 등 IB·PE 출신 사외이사 영입 “지배구조 개편 포석“ [인베스트 조선]

•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이투데이]

• “조직의핵심은사람..이사회, 인재관련안건에더집중해야”[조세일보]

• “은행 생성형 AI 도입하려면“···거버넌스 수립에 초점 맞춰야 [한국금융신문]

•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 출범 [한국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WWD 코리아와 지속가능한 패션 생태계 구축 위해 ‘맞손‘ [이투데이]

• 딜로이트 안진, ‘2024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조세일보]

• 韓소비자 38% “전기차 늘어도 내연기관차 선호“ [동아일보]

• 딜로이트 “기업별 맞춤 데이터 쌓아라, 마케팅 효과 극대화“ [IT 조선]

• ‘거수기’ 오명 사외이사 물갈이 금융사 지배구조 투명성 높인다 [매일경제]

• 주총 시즌 앞둔 금융지주, 女사외이사 모시기 ‘혈안‘ [글로벌경제신문]

• 소액주주 주주제안에…DB 하이텍, 이사회 ‘정원‘ 설정한다 [연합인포맥스]

• 풀무원, 이사회 중심 선진지배구조 체제 확립 [스마트경제]

• “국내 기업 이사회 여성 비중 8.8%..여성 근로자의 3분의 1” [MBC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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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지난 2월 28일,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5호(계간지)를 발간함

➢ 전문가 기고 섹션은 최근 6년간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재무실적과

시가총액의 추세분석을 다룬 김한석 센터장의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등과의 연관성’, 

박재환 중앙대 교수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장정애 아주대 교수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사의 책무’ 를 수록함

• ‘CCG 아젠다’ 섹션은 최근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가 연속 발생함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효과적인 내부통제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고려사항’을 주제로 내부통제가

조직내 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최고경영진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핵심이 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개선’을 강조함

• ‘데이터 포인트’ 섹션은 ’2022-2023년 금융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을 다뤘으며 김한석

센터장은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한 개별 사외이사의 성과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공시활동이 권고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사회 평가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일반

조회인도 활동내용을 충분히 파악토록 하며, 회사는 결과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활동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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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다운로드

구분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5호 목차

Ⅰ. 전문가 기고

① 지배구조 우수기업과 재무실적 등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창간호에 이은 제2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②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③ 중대재해처벌법과 이사의 책무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자문위원·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정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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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전제조건과 감사위원회 감독 고려사항

②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이사회 인재관리에 관한 사고 전환

Ⅲ. 데이터 포인트 ① 2022년-2023년 금융회사 이사회 성과평가 공시 현황

Ⅳ. 주요 규제 동향
① ’23년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동향

② ’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Ⅴ. FAQ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 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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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4/ccg-Insights-2024Feb-F-cardnews.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kr/Documents/center-for-corporate-governance/2024/ccg-Insights-2024Feb-vF.pdf


구분 내용

개요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14년 회계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설립되어 이사회·감사위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지원, ESG 중 거버넌스

전략과 연계하는 등 회계법인 내에서 실무 팀 지원도 수행함

• 센터의 주요 활동으로는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위한 정기 발간물 ,

세미나/웨비나, 찾아가는 세미나, 대외자문 제공이 있음

• 정기 발간물로는 기업지배기구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이사회·감사위원회 공시데이터 기반 현황분석 및 최신동향을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월간 『뉴스레터』와 분기별 『Brief』,

글로벌 전문가의 통찰을 반영한 ‘이사회·감사위원회 실무 가이드’, 딜로이트

글로벌의 인사이트가 담긴 ‘국문 번역보고서’가 있으며 매월 ‘카드뉴스’ 제공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 대상

거버넌스 부분의 보고서 작성 지원 서비스 운영

• 회사의 기 수립 평가기준, 방법, 절차를 준용하고 딜로이트 글로벌 자료를

참고하여 이사회, 위원회, 개별 사외이사 평가 서비스 운영

•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과 세미나 자료는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발간물 구독 신청을 통해 주요발간 소식 수신 가능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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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구독

https://www.youtube.com/shorts/WPMfk8SngTo
https://www.youtube.com/watch?v=8h5tibuHvfM
https://www.youtube.com/shorts/WPMfk8SngTo
https://survey.deloitte.com/jfe/form/SV_5vDPO1kx03TW1D0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4월 11일 (목) 오전 02:00 - 03: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카렌 골즈(Karen Golz), Analog Devices Inc, Aspen Technology Inc,
Irobot Corporation, Osteon Holdings/Exactech 이사

• 크리스타 파슨스(Krista Parsons), A&A 거버넌스 서비스 및 감사위원회
프로그램 리더,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전무

• 바네사 테이텔바움(Vanessa Teitelbaum), Center for Audit Quality 상무

개요

• 딜 로 이 트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Center for Audit
Quality(CAQ)가 공동 작성한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 제3판에 대한 토론임

•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와 협업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위원회의 우선순위, 직면과제, 기회는 물론 감사위원회의 효과성에 관한
선도적인 사례에 대해 공유 예정

QR 코드

신청하기

구분 내용

일시 2024년 6월 6일 (목)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바랍니다.

패널 • 이사회 의장 및 임원 패널

개요

• 이사회는 기업이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가장 효과적인 이사회는 직원, 고객, 더 넓은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것임

• 이사회는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할 예정임

• 선도적인 이사회가 사회전반에서 이사회의 역할을 어떻게 재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임

신청하기

QR 코드

17

https://ops.deloitteconference.com/2024deloitteboardgovernanceweb#rsvp
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1316952425208/WN_-aAIOsFMQreI5tWDNo7DGA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1. ICFR Regulation (상/하)

2. ICFR 감사방법론

3. 위험평가

4. 범위선정

5. 통제활동 (상/하)

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

7. 운영평가 (상/중/하)

8. 모니터링 및 보고

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

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

11. 자동통제 (상/하)

12. Post ICFR 운영방안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

• 2023 년 부 터 시 행 된 연 결 내 부 회 계 관 리 제 도 의 외 부 감 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

QR 코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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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rvey.deloitte.com/jfe/form/SV_e2SaEzELjt5XgB8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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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eloitte.zoom.us/webinar/register/7716952410989/WN_um3LDDWiTfKADC7MM_hiVw#/registration




내손안의 경영산업트렌드, 딜로이트인사이트 앱&카카오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Deloitte Insights

[안드로이드] [카카오 채널][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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